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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oyoung Koo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eople’s perceptions of government capabilities on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ople’s satisfaction with 

COVID-19 information on the effect of government capabilities on government response. 

Government response was defined in terms of people’s percep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responses and satisfaction with COVID-19 policies. 

Government capabilities consisted of management capabilities, political capabilities, and 

agi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political capacity, government agility, and 

people’s perceptions of COVID-19 inform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institutional response, and policy satisfaction. In addition, satisfaction with 

COVID-19 information reduc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effects of management capacity 

on government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COVID-19 policies. Information 

satisfaction reduced the strength of the negative effect of political capacity on government 

performance, institutional response to COVID-19, and policy satisfaction. Information 

satisfaction reduc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effect of government agility on institutional 

respons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in the event of a large-scale disaster or a 

disaster with high uncertainty, strategic management of government capabilities and 

information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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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코로나19의 창궐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개입의 범위와 정도에 더하여 정부역량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는 사건이었다. 코로나19가 비단 공중보건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사회

적, 정치적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처하는 일련의 과정

에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역량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 그리고 분석 등이 요구되었다. 

특히, 코로나19는 정부의 단편적인 행정역량과 정책역량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사

회적 난제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기존의 재난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부역량의 단순한 자원 투입

이 코로나19와 이에 수반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한계를 보였으며, 정부의 개입이 새로

운 문제를 야기하여 오히려 개선과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서 코로나19가 창궐하였고, 이는 기존의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었다(이상옥･김용운, 2022). 코로나19의 경우 고도의 변동성, 불확실

성,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어 난제적 특성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경험하

면서 그 정도가 심화된 양극화의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적 갈등,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불만족 및 불

수용의 문제 등이 동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창출과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비롯한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문명재, 2021).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 시기에 재난관리와 관련된 정부역량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개입의 정도 등에 따라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부역량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조치가 정부역량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조를 

비롯한 사회적자본 등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신현기･김성찬, 

2022). 또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시각 역시 코로나19 상황의 상황별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행정적 

조치가 시행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행정적 조치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

회적 논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와 같

은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이를 위한 권한 강화의 필요성 역시 인지하

고 있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지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변화되었는데, 공중보건 위기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의 비상조치와 권한 강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 역시 존재했다(박종민 외, 2024). 

전술한 코로나19 및 정부역량에 대한 시민의 역동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

산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의 대두는 정부역량이 정부의 단독적인 행정 및 정책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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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협력과 사회자본, 거버넌스 관리, 정치적 관리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역량의 경우 고도의 전략적 기획과 민첩성이 확보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례없는 비상 상황 혹은 예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성과를 비롯한 정책역량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역량 정도 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동시

에 정부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즉, 코로나19의 창궐에 따른 각국의 대응 조치

와 역량 등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의 도출하고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정부가 시행했던 다양한 정책과 기관의 대응 및 조치를 비롯한 정부역량을 시민

의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과 특성의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정보의 질적 수준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윤상철･이종욱･김인영･노상은, 

2020; 박상돈, 2021; 홍성효･이동기, 2021). 비록,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격차의 문제

와 사생활 침해, 허위 정보 등의 문제가 존재했으나(이근옥, 2020; 강혜정, 2021; 김소영･정진택, 

2021; 오현진, 202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내재된 순기능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정부역량의 유형 중에서 정부의 관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부 민첩

성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성과, 기관대응 성과 그리고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즉, 정부가 보유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관리적 역량, 코로나19의 창

궐에 따라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조정 및 봉합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적시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민첩성을 정부

역량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시민이 인식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성과, 기관 대응 그리고 정책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가 시민에 대해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만족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정부역량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성과, 기관대응 성과 그

리고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코로나19와 정부대응

코로나19는 복잡한 정책문제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파속도와 치명률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생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았고, 감염확산이 지수적으로 증가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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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대응 시간이 다소 촉박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창궐은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 유발의 수준을 넘어 사회 및 경제적 위기로 귀결됨에 따라 연쇄적인 특성을 보였

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에 정부의 단독적인 참여보다 다양한 영역, 주체, 조

직 그리고 제도간 상호작용을 비롯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신현재･고길곤, 20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대응의 성과와 이에 대한 영향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국가간 비교 차원에서 살

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의 질은 각국의 감염률과 사망률의 상이성 그리고 이러한 차이

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각국의 정치체제, 행정 및 정책 역량, 보건의료 체계를 

비롯한 인구 구조 등에 따라 각국의 대응이 상이했고 이러한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치

명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박종민 외, 2024).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역을 강화

하였으나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백신 및 치료제 등과 같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방역 

대응은 코로나19의 유입차단에서 발생 억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방접종

의 효과가 감소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을 통한 확진자 감소를 도모했으며,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중심의 의료 대응에 집

중하는 전략을 시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백신접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

인위생 수칙, 집합금지, 외출제한, 모임인원 제한, 직장 폐쇄, 재택근무, 휴교, 여행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었다(질병관리청, 2022; 관계부처합동, 202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중앙방역대책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정부의 

대응이 단편적인 행정적 대응의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총력 대응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2022년 공중보건을 수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

해 범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시행하였다(질병관리청, 2023).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조치와 대응이 존재하고 했으나, 코로나19는 고도의 위기상황에서 정

부의 단독적이면서 단편적인 행정적 혹은 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보여주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후반기에 다소 강력하게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비

용의 증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치와 달리 시민, 민간기관, 코로나19 유관기관 등과 같은 

민간의 적극적인 자발적 대응에 따라 정부의 폐쇄적 정보 제공 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신하였으며, 

진단 검사 키트 개발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인력의 확충과 치료공간의 확보 등을 성공적

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고길곤･김범, 2020). 이와 같은 정부대응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코로나19는 정부의 높은 역량에 더하여 민간의 협력 및 자발적 참여를 비롯하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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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신현

기･김성찬, 2022; 이상옥･김용운, 2022).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다른 OECD국

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대한 시민의 시각, 다양한 기관의 코로나19 대

응에 대한 시민의 시각 그리고 선별진료소,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재난지원금, 백신확보와 같은 코

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통해 정부대응의 성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2. 코로나19와 정부역량

일반적으로 역량의 개념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보유 능력 혹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ingolani, 2018). 하지만, 역량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특성 등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다. 즉, 개인, 조직, 네트워크, 정부수준에 따라 역량의 개념과 특성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1) 특히, 정부역량의 경우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

원에 대한 동원 능력을 비롯하여 정부규모, 정부효과성, 정책역량, 거버넌스 역량, 법치주의 및 정

치역량, 기획조정관리, 적응, 유지 그리고 혁신 역량2) 등을 포함한다(최상옥, 2012; 최선미, 2018; 

황창호, 2020; 구주영, 2022; Denis et al, 2015; Donahue & Ingragam, 2000). 이러한 정부역량은 

정부가 직면한 환경 및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

고 있다. 이는 정부역량이 단순히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수준을 넘어 시대에 따라

서 강조되는 정부역량의 특성과 유형 등에 대한 중요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황창호, 

2020). 

무엇보다도 정부역량은 정부가 성과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의 구축 

및 관리가 핵심적인 논의의 쟁점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정부역량 관리의 요체는 낮은 역량의 수준을 

높이고 높은 역량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역량 수준에 대한 부단한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근 행정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 정부가 직면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문제 역시 복잡한 특성을 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역량는 시대적 변화

를 반영하여 그 유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부역량의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윤건 외, 2018). 

이와 같은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의 창궐은 정부역량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함께 정부

역량의 지향점과 관리 방향 등에 대한 설정의 차원에서 새로운 국면의 도래를 의미한다. 특히, 코로

1)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수준의 역량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역량에 대한 개념 및 그 
특성에 관한 논의는 정부역량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기획조정관리 역량은 조직구조 및 규모관리를 비롯하여 인사관리,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의미한다. 적응 역
량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의미하며. 유지역량은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조직 유지관리 및 업
무확보 역량을 의미하고 혁신역량은 정부 조직의 비전제시 및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능력으로 정
의된다(최상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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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의 창궐은 정부역량과 재난관리 차원에서 그 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 및 향후 정부

의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의 도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범위,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민

관협력 등을 통해 재난관리를 비롯한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기능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 있다. 즉, 정부의 역할, 기능 그리고 역량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논

의가 전개되었다(고길곤･김범, 2020). 이와 같은 논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재난

관리 및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개입과 범위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전개된 다수의 재난관리에 관한 논의는 법령의 미비를 비롯하여 협력체계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위험 혹은 재난안전 의식 및 문화의 격차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점 

등을 도출하는 차원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창궐에 따른 공공문제의 심화는 재난

관리에 대한 근원적이면서도 향후 변화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 상

황 혹은 포스트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재난관리 차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개입 등은 

위험사회에서 지향될 필요가 있는 재난정책의 목표와 공공가치 체계, 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의 형

성과 운영 및 관리, 피해자 중심의 재난 지원체계의 확립,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정비 그리고 국가 

재난관리 대응의 적정화 차원 등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최상옥, 2021).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역량에 관한 논의가 비단 정부의 행정적인 역량에 국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례 없는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광범위성이 내재된 코로나19의 

창궐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행정 및 정책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기존에 논의된 재난관리와 관련 정부 역할 및 기능과 개입 등의 맥락에 더하여 매뉴

얼에서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행정적인 

역량이 환기되었다. 코로나19가 보건적인 차원에 한정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의 단

독적인 행정 및 정책적 역량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공공과 민간간 협력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권향원, 2020; Zitek, 2020).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역량은 결국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력, 강제력 그리고 자원의 동원능력으로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창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에 더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정책적 수용을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정

부의 역량은 비단 행정적, 강제적, 자원의 동원 차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의 대응과

정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된 사회적 자본과 공공 및 민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민주주의 등은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되었다. 결국 높은 수준의 정부역량과 사회적 자

본의 형성이 코로나 19 대응에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신현기･김성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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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창궐 당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다양한 유형의 정부 정책 즉, 유흥시설 및 종교시설 등

과 같은 고위험시설 중심 운영의 제한(2020. 2~6),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형성(2020. 7~1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 1~), 방역패스 도입(2021.11~12) 등과 같은 정책(보건복지부, 2023년 

1월 20일 보도자료)은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역량의 필요성이 내재될 필요가 있는 한

편 민간의 협조와 고도의 사회적 자본 등이 필요한 비상시기의 정책들이었다. 이러한 정부대응과 

정책 과정에서 요구된 정부역량은 정부의 관리적 및 민첩성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뿐

만 아니라 민간의 협조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정에서 활동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의 측면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논의된 관리적 역량과 정부민첩성 역량 그리

고 정치적 역량이 코로나19의 예외적인 상황의 도래로 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한 

일면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역량의 유형과 특성을 관리역량, 정부민첩성 그리고 정치역량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

유는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정책적 개입이 

정부의 관리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개입 과정에서 코로

나19의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민감한 대응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필요성이 환기되었기 때

문이다(문명재, 2021; 박승규･황창호, 2022; 배유일, 2022; Odkhuu Khaltar･김태형, 2022; 이나

경･이병헌･류현숙, 2023).

정부의 관리역량은 정부역량 중 일반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개념으로,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효

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Andrews & Boyne, 2010). 이러한 관리역량은 

정부가 직면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일종으로, 사회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

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잔략적 활용을 의미한다. 이때 정부의 인적자원을 비롯한 예산

활용,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과 네트워크 등에 관한 관리역량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험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Odkhuu Khaltar･김태형･문명재, 2019).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물적, 인적자원 등의 투입과 관리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확보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한 피드백 체계의 형성 및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일관성의 확보는 정부의 관리역량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

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기능 및 역할로 제시되었다(윤기웅･공동성, 2022; 이상옥･김용운, 

2022). 

정부의 민첩성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내재되어 있는 동시에 신속한 정부의 행태로 볼 수 있다. 불

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의 구현이 정

부 민첩성의 특징이다(이슬기･김태형, 2022; Janssen & van der Vroot, 2020). 이러한 정부민첩성

은 비상상황인 코로나19에서 그 특성이 부각되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코로나19

에 수반되었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 비상상황에 부합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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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연성과 신속성 그리고 코로나19 창궐 당시 급격하고 복잡하게 변화한 행정환경에 대한 적시

성있는 대응이 정부의 민첩성 차원에서 강조되었다(최상옥, 2021; 배유일, 2022).3)

한편 정치적 역량에 대한 개념 및 측정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치역량은 시민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의견수렴의 경로를 보장하는 법 및 제도적 수단 등을 포함한다. 이

러한 정치역량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정숙･정다정, 2019; 도명록･조선일, 2021; 구주영, 2022; Hetherington, 

1998; Levi & Stoker, 2000; Rothstein, 2001).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

수의 정부 정책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시민의 태도 및 인식 등은 다양했다. 정

부가 시행한 각종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정책의 정부대응에 대한 평

가, 정부역할,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은 시민의 정치성향, 이해관계, 정부신뢰 등에 따라 상이했으

며(김태심, 2021; 박선경･신진욱, 2021; Odkhuu Khaltar･김태형, 2022; 이나경･이병현･류현숙, 

2023)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박승규･황창호, 2022). 따라서, 코로

나19 창궐 당시 전술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시민이 제시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하는 동시에 이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 종합하여, 본 연구는 관리역량을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보유 정도, 정책평가 체계의 설정, 정책의 일관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부민첩성의 경우 

정부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그리고 행정변화에 대한 

민감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치역량은 시민의 정책에 대한 참여와 의견 반영의 기회, 행정기관 방

문시 서비스 만족으로 구성하였다. 

3. 코로나19와 정보

재난상황이 도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는 재난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이에 수반하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관리한다. 이때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재난상황에

서 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체계의 

구축과 이에 따른 정보에 대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관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김영주･구정화, 2021). 

3)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민첩성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적인 요소로 해석하는 부분에 다소 무
리가 따를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공적숙의가 부재한 정책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고, 빈번한 변화는 일관성
이 부재한 정책이 산출되면서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정책
의 효과성이 입증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전환되는 경우 정책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민첩성 즉 정부의 민첩한 행태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즐 제기하지 못할 수 있다(이슬
기･김태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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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재난상황에서 전술한 재난 관련 정보의 개념과 기능은 정보의 특성과 활용 주체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보를 제공 및 공유

하는 경우, 대내적으로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 및 단계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가 활용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행정

기관이 재난관리 과정에서 민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현승현･이병기･김

건위･추병주, 2009; 이재은, 2018; 김영주･문명재, 2015). 또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의 과정에서 

정보의 특성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존

재하고 있다(김소영･정진택, 2021; 박상돈, 2021; 이상옥･김용운, 2022).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관리와 정보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부의 재난관리 실패의 한 요

인을 대내외적인 정보공유 실패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창궐에 따라 재난 관

련 정보의 특성과 정보공유 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

서 대내외적인 정보공유 및 제공의 문제, 정보격차의 문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원의 일종인 정보자원의 적

극적인 생성과 상황에 부합하는 활용 등이 필요했으나, 정부간 정보공유,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집

행시 관련 정보의 불충분한 투입에 따른 성과 저조 등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생성 및 제공 그리고 

활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시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재난취약계층 혹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정보격차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즉, 정보격차 혹은 정보취약계층과 같은 소외집단의 출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정보격차를 완화

할 수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오히려 심화시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정

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상충이 코로나19 정보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다. 특히,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노출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초래하였다(이근옥, 2020; 강혜정, 

2021; 박상돈, 2021; 이상옥･김용운, 2022; 이윤아･윤상오, 2023).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정보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제시되었지만, 코로

나19의 상황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대비 그

리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 측면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정보통신을 이용한 코로나 19 관련 공공

서비스의 제공은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켰다(윤상철･이종욱･김인영･노상은, 

2020; 박상돈, 2021; 홍성효･이동기, 2021). 정책의 시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공공정

보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혹은 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특히 정책 및 공공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노승용･김찬곤, 2007; 구주영･
권오영, 2023).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정보 제공과 공유에 대한 이

면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코로나19의 확산, 코로나19 관련 공공서비

스,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집행,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 조치의 환류 등의 차원에서 유효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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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문명재, 2021). 특히,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서비스가 긴급재난문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SNS, 홈페이지, 앱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 및 

수단 등을 통해 제공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민수･정재희･이근원, 2021; 정원준, 

2022).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코로나19의 확산, 지역의 일일 상황, 지역별 현황, 관련 통계 등 코로

나19 관련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

다도 재난 상황에서 위험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를 지향

하는데, 정보에 대한 감정, 신뢰성, 그리고 정보의 충분성 등이 정보를 추구하는 행태에 영향을 미

친다(허서현･김영옥, 2015).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추구 행위 혹은 정보 수요는 코로나19의 창궐 

상황에 작용하여, 일반 시민이 재난정보 및 건강에 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는 

행태를 보였다(김영주･구정화, 2021).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특성에 대한 사항을 종합할 때, 코로

나19에 대한 정보의 추구 및 활용 등의 방향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성과, 기관의 대응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만족도가 상이할 수 있다.

4. 선행연구의 검토

코로나19의 창궐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과 정책 그리고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그리고 이

를 통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정부가 행정적, 관리적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시에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형성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역량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

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역량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역량을 크

게 관리역량, 정치역량, 정부민첩성 그리고 정보만족도의 관점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선행연구

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리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코로나19의 창궐과 이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서 정부의 높은 관리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응역량과 관

련하여 효율적인 위기대응쳬계의 운영 및 관리,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동원 및 관련 정책의 집행, 정

부 및 공무원의 높은 전문성 및 기술의 보유 정도, 코로나19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등을 통해서 관리역량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이슬기･이혁규･유나리, 

2021; 송성우･문명재. 2022; 신현기･김성찬, 2022; Odkhuu Khaltar･김태형, 2022; 최희용･최윤

희, 2022; 정다해･박나라, 2023).

코로나19와 정부의 정치역량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반영,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정

치적 신뢰, 정치적 성향,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권향원, 2020; 박광국･김정인, 

2020; 윤기웅･공동성, 2020; 김태심, 2021; 김석동, 2022; 이나경･이병현･류현숙, 2023; 박신애･
최태현, 2024).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역량 관련 선행연구는 재난관리의 과정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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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기능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민참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중요성 및 필요

성과 적합성 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비롯

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역량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의 형성 및 집행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협력을 유도 및 형성하는 역량의 중요성 역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와 정부민첩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부민첩성을 정부조직이 유연하

고 적응력을 보유하며 신속한 행태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민첩성을 기민한 행정절차 및 신속성 그리고 적시의 현장대응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하

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정부민첩성 관련 선행연구는 정부의 민첩성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

에서 사회구성원, 집단 그리고 지역의 행정적,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고 적

합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김정해･임성근･정소윤･이사빈･편제범, 

2021; 최상옥, 2021; 박승규･황창호, 2022; 배유일, 2022; 이슬기･김태형, 2022; 송성우･박승규･
박예종, 2023). 

코로나19와 정보 관련 연구는 크게 정보격차, 정보공유, 정보 제공서비스 만족도,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등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오형근, 2020; 이근옥, 2020; 정지혜･나정호･장지혜･오효정, 

2020; 김소영･정진택, 2021; 김영주･구정화, 2021; 박상돈, 2021; 윤성욱･남기환, 2022; 정원준, 

2022; 이윤아･윤상오, 2023). 코로나19의 창궐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의 산출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대해 중요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대두된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문제, 사

회구성원간 정보격차 및 정보 공유의 문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등에 관한 문제를 

조명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도적, 법적, 정책적, 관리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및 논의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 정책적 차원에서 기

민하고 전략적인 행동의 필요성과 지향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접근이며 유

의미하다. 다만, 주목할 점은 정부의 관리역량, 정치역량, 민첩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시민의 관점

을 통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량 및 행태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정부역량이 형성

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적 만족도의 정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

도를 포함하여 각 행정기관의 대응 그리고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관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부민첩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역량이 관리적, 정치적 역량 및 정부민첩성의 개념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역량이 관리적, 정치적 역량과 정부민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한정적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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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 관련 정보의 만족도와 그 

영향력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역량, 

정치역량, 정부민첩성이 다양한 정부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정보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Ⅲ. 연구가설과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역량 중의 하나가 관리

역량이다. 재난상황과 이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하고 재난상황의 도래시 재난에 대응

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은 재난 담당 부서와 그 구성원이 보유한 높은 전문성을 비롯하여 

자원의 동원 및 활용,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평가에 따른 정책의 수정 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난관리에서 정부의 관리역량 확보가 재난관리의 질을 결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재은, 2011; 임상규･서보람･최우정, 2017). 특히, 코로

나19의 상황에서 정부가 고도의 관리역량을 보유한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성과가 향상될 수 있고, 

각 행정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정부가 시행한 다양

한 정책의 유형으로 대표되는 선별진료소,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백신확보 등

과 같은 활동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형상될 수 있다(최상옥, 2021; 윤기웅･공동성, 2022; 이상

옥･김용운, 2022; Odkhuu Khaltar･김태형, 2022). 따라서,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기관대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

련 정책의 만족도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정부의 관리역량은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정부의 관리역량은 시민의 코로나19 기관 대응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정부의 관리역량은 시민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과 참여는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정숙･정다정, 2019; 구주영, 2022).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19의 상황

에서 정부의 기관 대응 및 정책집행 과정에서 유효하게 작용되었다. 즉,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 등과 같은 정치역량의 확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오현진, 

2021; 허현희･이도연･강의연, 2021). 코로나19는 높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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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 및 대응과 관련된 사례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전례없

는 정책과 기관의 대응이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불만

족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치역량이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의 정치역량 확보

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정책수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박승규･황창호, 2022). 무엇보다도 전례없

는 기관의 대응과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피드백은 시민의 의견 

반영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의견 반영과 관련 정책에 대

한 참여 기회의 부여,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공공서비스 및 행정기관 만족도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성과 인식을 비롯하여 기관 대응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 만족도 역

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김태심, 2021; 박선경･신진욱, 2021; 이나경･이병현･류현숙, 2023). 따

라서, 정부의 정치역량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기관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시민의 코

로나19 관련 정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정부의 정치역량은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정부의 정치역량은 시민의 코로나19 기관 대응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정부의 정치역량은 시민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사실 정부의 민첩성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그 중요성

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난제의 심화와 행정수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민첩성 향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Odkhuu Khaltar･김태

형･문명재, 2019).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전례가 없는 높은 불확실성과 파급성 그리

고 복잡성 등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역량 중에서 정부

의 민첩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 창궐 초기 우리나라의 민첩한 접근방식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전파속도를 감소시켰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공공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박승규･
김태형･문명재, 2021).4)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신속한 업무 처리와 공공

서비스의 제공, 정부조직의 신속한 의사결정, 역동적으로 변화했던 코로나19의 확진 상황과 이에 

수반되는 공공문제의 심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코로나19 대

응성과와 기관대응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문명재, 2021; 배유일, 2022; 이슬기･김태형, 2022; 송성우･박

예종･박승규, 2023; Odkhuu Khaltar･김태형, 2023).

4)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앱을 포함한 코로나 맵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민첩한 정부와 민간의 협
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조세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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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정부 민첩성은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정부 민첩성은 시민의 코로나19 기관 대응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정부 민첩성은 시민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즉 공공정보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시민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책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노승용･김찬곤, 2007; 구주영･권오영, 2023). 

비록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

었으나(이근옥, 2020; 강혜정, 2021; 김소영･정진택, 2021),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정보통신기술

간 조합 그리고 코로나19 창궐 초기 다소 착오는 있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적시적 제

공은 정부성과 및 기관의 대응 인식을 비롯한 코로나19 정책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윤상철･이종

욱･김인영･노상은, 2020; 박상돈, 2021; 홍성효･이동기, 2021).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정도와 시민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도 등은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문명재, 2021).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성과, 기관대응 그리고 정책

만족도와 같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2.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의 코로나19 기관 대응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3.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친다.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 정보는 정부의 관리역량을 비롯한 정치역량 그리고 정부민첩성을 통해

서 정부의 행정적 대응과 정책 조치 등의 차원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관리역량, 정

치역량, 정부민첩성이 시민들에게 정부의 대응과 정책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되었다. 이 과

정에서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홍보와 수용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통해 강화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책 및 공공서비스 역시 코로나19 정보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유나･변은지, 

2021; 이슬기･이혁규･유나리, 2021). 또한, 정부의 역량이 정부 성과 및 기관의 대응 그리고 정책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신뢰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

한 사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문명재, 2020; 박광국･김정인, 2020; 김민수･정재희･이근원, 

2021; 김영주･구정화, 2021; 정원준, 2022; Odkhuu Khaltar･김태형, 2022). 즉,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코로나19 정보를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성과를 비롯한 기관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시민의 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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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의 관리역량이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 인식에 

(+)의 영향을 강화한다.

가설 5-2.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의 정치역량이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 인식에 

(+)의 영향을 강화한다.

가설 5-3.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민첩성이 시민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인식에 (+)의 

영향을 강화한다,

한편 통제변수는 정부신뢰, 공직윤리 그리고 공정성으로 설정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정부에 대한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코로나19 시기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과 기관대응이 인식이 긍정적일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책만족도 역시 

높을 수 있다(오현진, 2021; 이슬기･이혁규･유나리, 2021; 황선재･길정아･최슬기, 2021; 황성호･
한상우, 2021). 이에 더하여,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지금까

지 정리한 가설을 통해 연구분석 모형을 다음 그림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 모형

2. 자료수집 방법과 변수측정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연세대학교 미래

정부연구센터, 2021).5) 정부신뢰, 정부역량, 사회변화 등에 대한 일반시민의 만족도를 비롯하여, 

미래정부의 모습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 중인 만 2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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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일반시민 1000명이다. 표본출의 경우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표집을 활용했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이다. 

종속변수는 코로나19 정부 성과, 코로나19 기관 대응, 코로나19 정책으로 구성했는데, 공통적으

로 코로나19에 대한 시민의 정부 대응 만족도를 의미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 성과는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성과를 의미하는데,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대한 평가 정도로 구성하였다. 평균은 3.61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보통 이상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의 기관 대응의 경우 청와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 인식으로 구성했는데, 각 기관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만족도

를 의미한다. 각각의 평균 역시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인 선

별진료소의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재난지원금, 백신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역시 보통 

정도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독립변수인 관리역량, 정치역량, 정부민첩성의 일부 문항을 다소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5점 척도 중에서 3점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다. 

관리역량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보유 정도(평균 2.90), 정책평가 체계(평균 2.70), 정책

의 일관성(평균 2.39)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으로 보통 이하의 인식을 보였다. 정치역량의 경우 시

민참여의 통로 확보 여부(평균 2.86),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평균 2.84), 행정기관 서비스의 만

족(평균 3.06)으로 구성되었는데, 행정서비스 만족이 약 3점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평

균 2점대의 인식을 보였다. 정부민첩성은 정부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평균 2.82), 업

무처리의 신속성(평균 2.75), 의사결정의 신속성(평균 2.93),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성(평균 3.02)으

로 구성되었는데 환경변화 민감성을 제외한 효율적 대응,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신속성은 보통보

다 낮은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관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부민첩성에 대한 일반시

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

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정보의 신뢰(평균 3.46), 정보의 신속한 제공(평균 3.55), 정확

한 정보의 제공(평균 3.47)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는데 보통인 3점을 상회

하지만 4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통제변수는 정부신뢰, 공직윤리, 공정성,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으로 구성하였

다,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평균 2.91), 정부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에 대해 감수할 용의(평균 2.51), 정부결정에 대한 신뢰(평균 2.62)로 구성되었는데 정부신뢰 역시 

보통보다 낮은 인식을 보여 전반적으로 정부신뢰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윤리는 공무원의 

부패(평균 3.21), 정보의 은폐(평균 3.64), 책임회피(평균 3.72)로 구성되었는데 보통보다 상회하는 

인식을 보였다. 각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보통 이상의 인식으로 확인되어, 일반시민의 공무원 

윤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정성은 일선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5)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설문자료(2021)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미래정부
연구센터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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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성(평균 3.12),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정한 집행(평균 2.7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행정

에 대한 공정한 관리(평균 2.77)로 구성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정한 집행과 지방자치단

체의 공정한 지역행정의 관리는 보통 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문항의 경

우 탐색적 요인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0.7 이상으로 확인되었

고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도출한 결과 각각 0.8 이상으로 확인되어 변수 구

성의 문제는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설정하였고, 연령은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세 이상을 

5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1, 2년제 대졸 이하=2, 4년제 대졸 이하=3, 대학원 졸업 이상=4

로 설정하였으며 가구소득은 50만원 미만=1,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2, 200만원 미만=3, 300

만원 미만=4, 400만원 미만=5, 500만원 미만=6, 600만원 미만=7, 600만원 이상=8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구성과 변수측정

구분 설문항목 평균
요인적
재량

α

종속
변수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61 - -

코로나19 
기관 대응

청와대 3.03 .9151

.8477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3.37 .9093

현재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 3.26 .7977

코로나19 
정책

선별진료소 3.95 .7551

.8163
사회적 거리두기 3.51 .8431

긴급재난지원금(현금) 3.06 .7962

백신 확보 3.00 .8222

독립
변수

관리역량

공무원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2.90 .8296

.8241정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잘 설정되어 있다. 2.70 .9025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다. 2.39 .8505

정치역량

행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2.86 .8905

.8139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2.84 .8748

행정기관 방문 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한다. 3.06 .7984

정부 
민첩성

정부 조직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82 .8275

.8570
정부 조직의 업무처리는 신속하다. 2.75 .8549

정부 조직의 의사결정은 신속하다. 2.93 .8748

정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3.02 .7869

조절
변수

정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신뢰하십니까? 3.46 .9326

.9229
코로나19 위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55 .9256

코로나19 위험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3.47 .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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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총 1000명으로 남성 495명(49.50%), 여성 505명(50.50%) 이며 

응답자 중 여성이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의 경우 20대 157명(15.70%), 30대 160명(16.00%), 

40대 194명(19.40%), 50대 200명(20.00%), 60세 이상 289명(28.90%)으로 분석되었다. 20대 응답

자의 비율이 제일 낮은 반면에 60대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7명(19.70%), 2년제 대학 졸업 이하 105명(10.50%), 4년제 대학 졸

업 이하 577명(57.70%), 대학원 졸업 이상 121명(12.10%)로 분석되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하의 

응답자 수가 제일 많은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의 응답자 수가 제일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은 50만원 미만 24명(2.4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8명(3.80%), 200만원 미만 62

명(6.80%), 300만원 미만 172명(17.20%), 400만원 미만 191명(19.10%), 500만원 157명(15.70%), 

600만원 미만 102명(10.20%), 600만원 이상 248명(24.80%)으로 분석되었다. 1000명의 설문대상

자 중에서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제일 적었으나 600만원 이상의 응답자 수가 제일 많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
변수

정부신뢰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2.91 .8960

.8812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는 그것을 기
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2.51 .8922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알지 못할지라도, 
정부가 하는 결정은 옳다고 받아들인다. 

2.62 .9092

공직윤리

공무원은 부패하다. 3.21 .8056

.8291공무원은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3.64 .9000

공무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3.72 .8821

공정성

일선 행정기관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3.12 .8388

.8330중앙정부는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2.71 .874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 2.77 .8876

성별 ① 남성=1, ② 여성=0

연령 ① 20대=1, ② 30대=2, ③ 40대=3, ④ 50대=4, ⑤ 60세 이상=5

학력 ① 고졸이하=1, ② 2년제 대졸 이하=2, ③ 4년제 대졸 이하=3, ④ 대학원 졸업 이상=4

가구소득
① 50만원 미만=1, 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2, ③ 200만원 미만=3, ④ 300만원 미만
=4, ⑤ 400만원 미만=5, ⑥ 500만원 미만=6, ⑦ 600만원 미만=7, ⑧ 600만원 이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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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95 49.50

여성 505 50.50

연령

20대 157 15.70

30대 160 16.00

40대 194 19.40

50대 200 20.00

60세 이상 289 28.9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7 19.70

2년제 대학 졸업 이하 105 10.50

4년제 대학 졸업 이하 577 57.70

대학원 졸업 이상 121 12.10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4 2.4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8 3.80

200만원 미만 62 6.80

300만원 미만 172 17.20

400만원 미만 191 19.10

500만원 미만 157 15.70

600만원 미만 102 10.20

600만원 이상 248 24.80

2. 상관관계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6) 종속변수인 코로나19 정부 성과, 코로나19 기관 대응 그리고 코

로나19 정책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p<0.01). 종속변수와 독립변

수간 그리고 종속변수와 조절변수간 상관관계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

재했다. 즉, 코로나19 정부 성과, 코로나19 기관 대응, 코로나19 정책과 관리역량, 정치역량, 정부

민첩성 그리고 정보만족도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간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리역량, 정책역

량, 정부민첩성 그리고 정보만족도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했다

(p<0.01).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정부신뢰는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한 반면(p<0.01), 공직윤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형성했다

6) 각 변수간 상관계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팽창요인(VIF)
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별로 VIF 값이 10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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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공정성은 공직윤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으나(p<0.01), 이외

의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했다(p<0.01). 성별은 코로나19 기관 대응

(p<0.01), 코로나19 정책(p<0.01), 관리역량(p<0.05)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공직윤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계를 형성했다(p<0.05). 연령은 코로나19 대응 

정책(p<0.01), 가구소득은 코로나19 정부 성과(p<0.05), 정보만족도(p<0.05), 학력(p<0.01)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력은 관리역량 및 공직윤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성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했다(p<0.01).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7747

**
1

(3)
.7196

**
.7779

**
1

(4)
.4673

**
.5846

**
.5161

**
1

(5)
.6213

**
.7125

**
.6264

**
.7095

**
1

(6)
.5318

**
.6115

**
.5781

**
.6261

**
.6662

**
1

(7)
.7755

**
.7789

**
.7094

**
.4856

**
.6639

**
.5647

**
1

(8)
.6068

**
.7013

**
.6192

**
.6776

**
.7339

**
.6030

**
.6219

**
1

(9)
-.1450

**
-.1804

**
-.1401

**
-.3379

**
-.2256

**
-.2115

**
-.1169

**
-.1610

**
1

(10)
.5668

**
.6616

**
.5759

**
.7155

**
.7599

**
.6434

**
.6052

**
.6638

**
-.2279

**
1

(11) -.0488
-.0756

*
-.0777

*
-.1006

**
-.0355 -.0526 -.0563 .0012

.0715
*

-.0153 1

(12) -.0059 .0525
.0790

*
-.0114 -.0508 .0524 .0362 .0095 .0123 -.0091 -.0537 1

(13) -.0198 -.0396 -.0482
-.0958

**
-.0535 -.0532 -.0143 -.0519 .0024 -.0352

.1438
**

-.1190
**

1

(14)
.0771

*
.0318 .0106 .0178 .0189 -.0086

.0789
*

.0072 -.0222 .0401 .0274 .0260
.2737

**
1

*p<0.05, **p<0.01 
(1)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2) 코로나19 기관 대응, (3) 코로나19 정책, (4) 관리역량, (5) 정치역량, (6) 정부민
첩성, (7) 정보, (8) 정부신뢰, (9) 공직윤리, (10) 공정성, (11) 성별, (12) 연령, (13) 학력, (14)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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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성과 및 기관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관련된 일반 

시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부민첩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

나19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일반시민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관리역량, 정치역량, 정부민첩성 그리고 조절변수인 정보만족도의 직접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역량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0.070, p<0.1). 반면, 코로나19 기관 대응 및 정책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시민의 관리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의 정부 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관리역량의 정부 성과에 대한 긍정

적인 영향력과 반대의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이 다양한 차원

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리역량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즉 관리역량이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비롯한 정책평가 체계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으로 구성

된 점을 고려한다면,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부정적 영향과 통계적 유의성의 부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치역량은 코로나19 정부 성과(Coef.=0.092, p<0.05), 기관 대응(Coef.=0.145, 

p<0.01), 그리고 코로나19 정책 만족도(Coef.=0.089, p<0.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의 정부성과, 기관의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난 특히 코로나19의 창궐과 대응

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관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

로나19 관련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 보장, 시민의 의견의 정책에 대한 반영, 행정기관 서

비스의 만족과 같이 정치적 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정부대응의 만족도 역시 높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정부민첩성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성과(Coef.=0.075, p<0.05), 기관 대응(Coef.=0.079, 

p<0.01), 정책 만족도(Coef.=0.14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부민첩성의 기존 논의와 동일하게, 정책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

고 질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창궐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코로나19 창궐에 대한 정부개입 및 대응의 신속성은 정부민첩성 차원에서 중요성 및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민첩성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이 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환경변화에 대한 정

부의 효율적 대응을 비롯하여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일반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코로나19 대응, 기관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책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민첩한 조치 및 대응과 개입이 정부 성과를 포함한 기관 대응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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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강화하는 분석결과로 

볼 수 있다. 

조절변수인 정보만족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에 대한 만족이 긍정적일수록 코로나19 대응 성과(Coef.=0.701, p<0.01), 

기관 대응(Coef.=0.499, p<0.01),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책 만족도(Coef.=0.445, p<0.01)를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한 다양한 차

원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

는 동시에 대응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만족이 정부 대응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도출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내재한다. 비단 코

로나19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결과적으

로 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보만족도의 조절효과의 경우, 관리역량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성과(Coef.=-0.130, 

p<0.01)와 코로나19 정책 만족도(Coef.=-0.155, p<0.01)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

었다. 또한, 정치역량이 코로나19 정부 성과(Coef.=0.089, p<0.05), 기관 대응(Coef.=0.065, p<0.1) 

그리고 정책만족도(Coef.=0.144, p<0.01)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보만족도가 감소시키고 있

었으며, 정부민첩성이 기관 대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정보만족도(Coef.=-0.049, p<0.1)가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시민의 만족도가 관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부민첩성이 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인식하는 일반시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정부 활동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관

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부민첩성과 함께 정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일반시민의 만족도가 관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부민첩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성과, 기관 대응 그리고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다는 점

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활용 및 만족도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활동과 정책효과

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수와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반시민의 정보만족도에 대한 관

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정부신뢰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성과(Coef.=0.164, 

p<0.01), 기관의 대응(Coef.=0.206,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정부성과 및 정책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직윤

리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했으며, 공정성은 기관 대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0.105, p<0.01). 즉, 공정성이 긍정적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기관 대응 만족도는 긍

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은 기관대응(Coef.=-0.070, p<0.05) 및 정책만족도(Coef.=-0.067,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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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0.025, p<0.1) 및 정책만족도(Coef.=0.036, p<0.01)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력

과 가구소득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부재했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기관 대응 코로나19 정책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독립
변수

관리역량
-.070
(.040)

*
-.056

.406
(.158)

**
.331

.016
(.032)

.014
.128

(.130)
.107

.018
(.036)

.018
.585

(.144)
***

.555

정치역량
.092

(.045)
**

.074
-.225
(.158)

-.181
.145

(.037)
***

.127
-.082
(.130)

-.072
.089

(.041)
**

.084
-.432
(.144)

***
-.408

정부 민첩성
.075

(.037)
**

.056
.255

(.124)
**

.192
.079
(.03)
***

.065
.245
(102)

**
.201

.149
(.034)

***
.131

.158
(.113)

.139

정보
.701

(.032)
***

.595
.908

(.074)
***

.770
.499

(.026)
***

.461
.528

(.061)
***

.488
.445

(.029)
***

.442
.433

(.068)
***

.431

상호
작용

관리역량*
정보

- -
-.130
(.042)

***
-.560 - -

-.027
(.035)

-.127 - -
-.155
(.039)

***
-.780

정치역량*
정보

- -
.089

(.042)
**

.414 - -
.065

(.035)
*

.328 - -
.144

(.038)
***

.783

정부민첩성*
정보

- -
-.054
(.036)

-.238 - -
-.049
(.029)

*
-.237 - -

-.001
(.032)

-.10

통제
변수

정부신뢰
.164

(.033)
***

.152
.176

(.033)
***

.164
.206

(.027)
***

.208
.206

(.029)
***

.208
.151

(.030)
.164

.152
(.030)

***
.166

공직윤리
-.036
(.027)

-.027
-.023
(.041)

-.017
-.022
(.022)

-.018
-.020
(.022)

-.016
.003

(.025)
.003

.008
(.025)

.007

공정성
.055

(.043)
.043

.062
(.042)

.048
.105

(.035)
***

.089
.107

(.035)
***

.091
.042

(.039)
.038

.058
(.039)

.053

성별
(ref.=여성)

-.029
(.041)

-.014
-.025
(.041)

-.012
-.070
(.034)

**
-.032

-.070
(.034)

**
-.035

-.067
(.038)

*

-.037
-.037

-.065
(.037)

*
-.036

연령
-.022
(.014)

-.030
-.015
(.014)

-.020
.025

(.011)
*

.037
.025

(.012)
**

.037
.036

(.013)
***

.058
.036

(.013)
***

.058

학력
-.011
(.023)

-.010
-.008
(.023)

-.007
.006

(.019)
.006

.006
(.019)

.006
.001

(.021)
.001

.002
(.02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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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5, ***p<0.01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창궐 당시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에 미치는 정부역량의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시민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의 조치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역량이 정부의 조치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이 인식하는 

정보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역량은 정부의 코로나

19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정치역량, 정부민첩성 그리고 정보 만

족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성과, 기관의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책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정보만족도의 조절효과의 경우, 관리역량이 코로

나19에 대한 정부성과 및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

키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역량이 코로나19 정부 성과, 기관 대응,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보만족도가 감소시키고 있었고, 정부민첩성이 기관 대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정

보만족도가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상황과 복합재난이 도래한 경우,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

한 지속적인 개선과 배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리역량은 일반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정

부역량의 일종이다. 하지만,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역량의 부단한 개선과 함양에 대한 노력은 전

문성, 정책의 평가 그리고 일관성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역량와 관련된 문제점의 개선이 부단하게 강조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

이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였고, 다소 미흡한 관리역량은 결과적으

로 코로나19의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한 다

양한 정책과 기관대응의 근저 그리고 그 동력이 관리적 역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복잡한 공공문제를 야기하는 재난을 관리

가구
소득

.032
(.021)

.030
.040

(.021)
*

.037
-.013
(.017)

-.013
-.012
(.017)

-.012
-.026
(.019)

-.028
-.023
(.019)

-.025

상수
.35

(.181)
**

-
-.426
(.313)

-
-.063
(.148)

-
-.183
(.258)

-
.467

(.165)
***

-
.408

(.286)
-

F 156.93 126.71 222.23 175.26 125.81 101.79

R2 .6360 .6430 .7122 .7135 .5835 .5913

Adj R2 .6319 .6379 .7090 .7095 .5788 .5855

N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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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 창출의 일환으로 관리역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도

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광범위성이 심화된 재난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성의 확보와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평가

체계의 정립과 개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관리역량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

로나19의 창궐에 따라 복합적인 공공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

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부정책의 시행과 대응 및 조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

시키는 한편, 대규모의 재난과 복합재난이 도래한 경우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역량 등을 전략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일부 형성하는 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역량의 개선

은 향후 도래할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대응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난의 높은 정치성과 복잡한 공공문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정치적 역량에 대

한 함양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재난의 정치성과 공공문제화는 재난상황을 정치적으로 활

용하는 수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에 한정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창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응은 정부의 단독적 행정과 정책역량의 발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

는 사건이었다. 비록 코로나19에 따른 복잡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

회적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지만, 한편으로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정치적 역량의 배양과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시사점이다. 따라서, 정치적 역량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성과와 기관의 대응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

요가 있으며 일선 및 담당 행정기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했던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및 대응과 조치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및 만족도 등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일부 반영하는 시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질적인 개선

이 존재했지만, 한편으로 정부 정책 및 대응에 불만족을 표하는 경우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하고 조정하여 대응하기 위한 재난 상황에서 정치적 관리와 정치적 역량의 함양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의 민첩한 대응이 전략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재난상황에 대한 

민첩한 정부의 대응과 개입은 행정적, 정책적 시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난의 피해를 완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대응을 비롯하여 코로나19가 야기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

부역량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었다.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의 민첩한 개입 및 대응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의 과정에서 구래로부터 부단하게 강조된 정부역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민첩성이 항상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의 민첩성이 오히려 문

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난상황의 전개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 개입이 민첩성 

차원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즉,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민첩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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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선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민첩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난상황에 의해 야기된 문

제의 양상과 전개 그리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적시에 민첩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 관련 정보의 생산과 제공 과정에서 정부의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재난정보관리가 궁극적으로 정부역량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 정보의 중

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된 한편 정보의 질적 특성 즉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등의 특성이 

강조되었다. 새로운 정보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동시에 중요하고 적합한 정보 역시 시민들이 고

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의 제공은 혼란을 야기했다. 즉, 시민의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정

부의 역량과 함께 정부성과, 기관 대응, 그리고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정보의 질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 그리고 시민의 수요에 부합한 정보의 창출 등이 필요하다. 재

난 관련 정보가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제공 및 정보의 오류에 따

른 문제점 역시 공존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의 전개를 정부의 역량 차원에서 예방 

및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발생하는 대규모의 재난과 복합재난의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정

보 제공은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당시 시행되었던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터뷰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

생한 정책적 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를 활용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와 관련

하여 시민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양자간 인식의 비교를 시도했다

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 만족도를 정교하게 시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조사 즉 

인식조사의 특성상 정부 정책 시행과 관련 예산의 투입이 실증적으로 확진자의 감소를 비롯하여 

시민의 소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한 충격의 크기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행

정역량의 정교화가 후속 연구에서 필요하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

넌스적 역량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응이 총력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

단체의 대응 및 노력,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노력,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역량에 

대한 논의가 향후 연구에서 활발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했

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역량의 상당한 차이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

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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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의 관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민첩성이 시민의 정부대응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정보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역량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정부역량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였다. 고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내재

된 코로나19의 창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

부역량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성격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역량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역량이 정부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의 코로나19 정보 만족

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대응은 정부성과 및 기관대응과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시

민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정부역량의 경우 관리역량, 정치역량, 정부민첩성으로 구성하였다. 분

석결과, 정치역량, 정부민첩성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성과, 기관대응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정보 만족도의 조절효과의 경우, 관리역량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성과와 코로나19 정

책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정치역량이 코로나19 정부 성과, 기관 

대응 그리고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보만족도가 감소시키고 있었다. 한편, 정부

민첩성이 기관 대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정보만족도가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대규모의 재난 혹은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이 도래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역량의 전략적인 관리를 비롯하여 재난상황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코로나19, 관리역량, 정치역량, 정부민첩성, 코로나19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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